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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유래(����)

목너메【장소】
목 너머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안일 초등학교 앞 지역, 세포 마을의 입구에 있다.

모락개【개】
당머리와 힛도 사이의 개. 거문도에서는 모락 또는 모락달이란 지명이 있는데 맥문동이라는 약초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모락개를 음이 비슷하여 모래개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모래개는 주변의 지형이나 모래개 변한 말로 보기는 어려운점이
많다. 거문도와 같이 맥분동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이름이다.

삼섬【섬】
섬이 셋이라는 뜻으로 섬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섬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을 삼 섬이라 부른다. 간조 때가 되면 섬이 모두
이어지고 만조 시에는 셋으로 나뉜다.

굴밭등【등】
굴이 많이 나는 지역 (밭) 의 등성이.귀신이 나온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개메둥【등】
가마등이 변한 말이며 감다 (감아 돌다) 의 뜻인 감 + 등이 변한 땅이름.

잿밭몬당【산정】
재 + 밭 + 몬당 산 위의 고개위치에 밭처럼 넓은 곳이 있는 지역.

부치바구【바위】
부채처럼 넙게 펴진 바위.

짓듬벙【웅덩이】
짓거리 (채소, 김칫거리) 를 주로 씻는 듬벙. 듬벙은 우물이나 물을 퍼서 쓰던 웅덩이.

공지몬당【산정】
��몬당, 산 위의 넓은 지역이 있는 곳. 힛도마을 북쪽의 뒷산.

핑바구【바위】

 >  >  > 주민자치센터 화양면 마을안내 안포리

나진리 서촌리 안포리 옥적리 용주리

이천리 이목리 장수리 창무리 화동리

안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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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바위. 모라개와 힛도사이 해변에 있음.

하느바람따지【장소】
당머리서 세포 큰 마을로 가는 고개. 하늬바람(서풍)이 자주 불어서 붙은 이름.

구시미【장소】
구시 (구유) 모양으로 파인 해변의 골짜기. 미는 지역을 뜻하는 접미사.

케뚜벵이【등】
세포리의 북쪽 안일 초등학교 뒤편의 소코뚜레처럼 생긴 산등성이.

굴개【개】
원포리의 포구. 굴강 모양의 포구를 이루고 있어 굴개라 부른다. 여수 지방에는 굴개라는 이름의 포구가 많이 나타난다. 굴
개는 포구의 모양이 둥근 원모양으로 폭풍우시 배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적인 지형을 이루는 곳이 많
았지만 마을에 적당한 피항지가 없는 곳에서는 인공적으로 굴개를 축조한 경우도 있었다. 현 여수시 국동과 봉산동 사이의
굴포, 방답진 성의 굴개, 여천 선소의 굴강, 고돌산진의 굴강, 화양면 소장리의 굴구지, 원포리의 굴개등이 있다.

가마뚱, 게메뚱【장소】
굴개에서 원포로 오는 해변의 등성이. 등이 변한 말이며 감다 (감아 돌다) 의 뜻인 감 + 등이 변한 땅이름.

나무섬, 나부섬, 목도【섬】
굴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한자로는 목도 (��) 로 표기한다. 나부섬은 섬의 형상이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붙은 이름
이다. 이 섬이 나무섬으로 부르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땅이름의 변화를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섬의 지형을 살펴
보면 간조시에는 육지와 섬이 연결되어 건널 수 있게 변하는데 이러한 곳의 이름들은 목섬 또는 모가지 섬이라 불린다. 이러
한 곳으로 가까운 돌산 금봉리의 목대 (항대��) 섬이 있고 여수시 소호동의 목섬 (항도��) 이 있다.이러한 것을 보면 이
섬의 이름도 처음에는 목섬이라고 부르다가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목항 (�) 자를 쓰질 않고 우리말을 한자로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는 이두식 표현방법 (음차��) 으로 기록하여 목도 (��) 로 부르다가 목도를 뜻글자로 해석하여 나무섬
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노리목【목】
원포 북쪽의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 노리는 노루의 사투리.

디딤몬당【산정】
원포리에서 석개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산 고개의 정상.

산짓골【골】
세포 저수지 입구의 골짜기.

진밭골【골】
세포리 북쪽의 사래가 긴 밭이 있는 골짜기.

집우개골창【골】
장등마을 북동쪽 고갯마루의 마을의 집이 있는 위의 골짜기.

잿바닥【장소】
(http://www.yeosu.go.kr)



석개와 장등 사이의 산 고개의 넓은 바닥이 있는 지역

큰골꼴창【골】
석개마을 서쪽의 큰 골짜기가 있는 곳.

재밑꼬랑【골】
석개와 장등 사이의 고갯마루 아래의 골짜기

오수정【정자】
원포 마을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 지금은 정자는 없어지고 이름만 전해져 온다. 오수정은 원포 마을의 정자나무가 있는 곳
에 다섯그루의 큰 나무가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나 유래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전국적으로 지주
들의 탐욕에 소작인들이 총궐기를 하는 소작쟁의 운동이 활발했었다. 화양면 지역에서도 창무 나진을 중심으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 오수정은 원포마을에서 소작쟁의 운동을 전개한 오수정 계의 계원들이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마을의 정자를 세운것으로 그 주축은 김익수, 김채민, 도종현, 김진두, 임행민등이었는데 김익수는 원포마을
사람이 아닌 화양면의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화양면지에서 오수정을 안정리에 있는 정자로 오기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만들어진 여천군의 지명유래지에서 오기된것을 그대로 베끼면서 빚어진 일로 보인다.

노딧개【장소】
안정마을 북쪽의 마을 입구에서 조개등을 건넜던 돌다리를 이르는 지명으로 간척지가 들어선 이후로 돌다리는 없어졌지만
땅이름은 남아있다.

조개등【장소】
안정 마을 북쪽의 조개가 많이 잡히던 개가 있던 지역. 간척지로 변함

중메【산】
안정과 소장마을 사이에 있는 산.

반돌곡【고개】
안정리서 화동리 돌고개를 넘어가던 중간에 돌이 있던 고개. 지금은 사라진 이 바위는 고인돌로 알려졌으며 현재도 남아있
는 화동 안정 삼거리 부근의 논밭의 바위는 대부분이 고인돌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세워진 농공단지 조성시 수십기의
고인돌이 훼손되고 사라졌다. 1789 년의 호구총서에서는 현재의 화동리의 마을 이름이 돌고개로 나와있어 돌고개 가기 전
중간지점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찬몰내기【장소】
안정 북서쪽 약 1Km 지점의 지역으로 찬물이 나는 지역이라는 뜻.

헛메【장소】
안정 북서쪽 500m 지점의 도로변에 있던 묘지 모양의 흙더미. 거짓 묘란 뜻으로 헛메라 불렀다.

우단징이【장소】
웃 안징이란 뜻으로 안정 북서쪽 마을 입구의 지역.

솔로끝【장소】
안정 북쪽으로 300m 지점. 작고 가늘다라는 뜻을 가진 솔끝이 어원으로 산자락이 가늘게 뻗어 내린 끝 지역에 명명된 이
름.

(http://www.yeosu.go.kr)



여운내【장소】
안정 북쪽의 여울진 내가 있는 곳.

개판【장소】
간척지로 만들어진 넓은 논 지역. 개 (�) 가 있던 넓은 곳이란 뜻.

수문뚝【등】
간척지 수문 (��) 이 있던 제방.

뒷뚱【장소】
안정 하동마을 동북쪽 뒷산 등성이.

큰개【개】
안정마을 동쪽 해안의 갯벌. 썰물시 갯벌이 넓은 지역을 말함.

개마뚝【장소】
가마등이 변한 말이며 감다 (감아 돌다) 의 뜻인 감 + 등이 변한 땅이름.

씰가지굴【굴】
씰가지는 삵괭이의 사투리로 삵괭이가 살았던 굴.

처녀바구【바위】
안정 마을 동쪽해안에 있는 바위로 처녀가 빠져죽은 뒤로 이름지어짐.

가장기미【장소】
안정마을 동쪽 개 (�) 를 건넌 곳에 있는 해변으로 안정리 가장자리에 있는 기미.

벌밭끝【개】
안정 마을 동쪽의 해안으로 넓은 갯벌이 끝나는 곳이란 의미이다.

고분개【개】
곱은 개의 뜻으로 지형이 곱은 곳의 개 (��).

조금날【나루】
안정마을 동쪽의 포구 (��) 로 조금이 되면 바닷물이 얕아져 배가 다니지 못하는 나루. 얕은 바닷가의 포구를 이르는 땅이
름으로 가까운 화양면 나진의 조금날과 돌산 평사의 조금날이 있다.

선바구【바위】
조금날에 있는 우뚝선 바위. 입석 (��)

하막둥【등】
머릿개와 가는개에서 오던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말을 내렸던 지역. 예전에는 향교나 사원앞에서는 예를 갖추는 일로 말을(http://www.yeosu.go.kr)



머릿개와 가는개에서 오던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말을 내렸던 지역. 예전에는 향교나 사원앞에서는 예를 갖추는 일로 말을
타고 가던 사람도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게 하였는데 안정마을처럼 마을의 중심을 지나야하는 경우에도 말을 내려서 예를 갖
추었던 모양이다.봉오마을, 옥적의 신기마을에도 하마등 (���)이란 지명이 전한다.

장개, 소포(��)【개】
안정리 남동쪽의 개. 작은개 > 잔개 > 장개로 변화되었다. 본래 해변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작은개 해변 주위에 이루어진 마
을의 이름이 되었다.

장개끝【곶】
작은개가 있는 해변의 끝.

목너메【장소】
장개끝을 이루는 등성이의 잘록한 목 너머의 해변.

진작개【개】
안정리 남쪽의 해변으로 개펄에 젖은 자갈이 많은 해변. 진은 진자리에서와 같이 ‘물에 젖은, 마르지 않은' 의 뜻이고 작개는
자갈이 많은개를 뜻한다.

재너메【고개】
안정리 남쪽 원포리와의 사이의 고개. 고개너머의 뜻.

장개골【골】
안정리 남쪽 작은개가 있는 곳의 뒤 골짜기.

범바구끝【곶】
범바구가 있는 지역의 끝자락.

범바구【바위】
안정리 남쪽 재너메에 있는 범모양의 바위. 예전 이 바위가 바다건너 돌산을 바라보고 있어 돌산사람들에게 범바위의 화가
미친다하여 많은 사람이 와서 이바위를 없애려하였지만 없애지 못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반대미【해변】
안정리 남쪽 원포리와의 사이에 있는 해변.

시리봉【산】
안정리와 원포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상시리봉, 중시리봉, 하시리봉이 있다. 산의 모양이 시리 (시루) 모양으로 생겨
서 붙은 이름.

신들【산등】
안정 남서쪽 철마산 뒤편의 산등성이를 이르는 땅이름으로 하얀 풀들이 들을 이루어서 붙게된 이름. 힘 (�) 을 이 지방 사투
리로 심이라 하는 것처럼 힌 (흰) 들이 신들로 변하였다. 백초마을을 신추라하는데 이는 힌추 (�) 가 변한 말이다.

뒷돌【골】
뒷들. 안정 남쪽 안산의 뒤편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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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마당【터】
말을 먹이던 넓은 지역.

돌개꼴【골】
안정 서쪽 골짜기. 골짜기의 형상이 회오리 모양을 이룬 골짜기.

듬벙거리【골】
안정 서쪽 골짜기에 듬벙 (물웅덩이) 이 있는 곳.

듬벙거리【골】
안정 서쪽 골짜기에 듬벙 (물웅덩이) 이 있는 곳.

지픈골【골】
안정 서쪽 골짜기. 깊은 골짜기의 뜻.

너덜산태【안정】
서쪽 골짜기에 넓게 산사태가 난 지역.

앙골, 안골【골】
안정 서쪽 골짜기를 이르는 이름. 돌개골, 지픈골, 듬벙거리등이 이 골짜기에 모두 있다.

봇듬방【보】
안정 저수지 아래에 있는 보를 막아 만들어진 듬방.

돌동산【장소】
안정 서쪽 돌무더기가 많은 동산.

접사리등【산등】
안정리 상동에서 쇠꼽말둑으로 올라가는 산등성이.

산천밑에【장소】
안정 남쪽 상동 뒤편에 있는 철마산의 산등성이.

안산【산】
안정마을 남쪽의 산. 정자나무 바로 남쪽의 산.

홍골【골】
상동과 소포마을 정자나무 뒤로 흐르는 골짜기로 홈이 깊이 파인 골짜기.

쇠꼽말뚝【터】
곡화목장 시절에 목자들이 말의 무사안녕을 위해 제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던 마신 당이 있던 산등. 1900 년도 초기까지
쇠로 주조된 작은 말 형상이 있었다.화양면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국가의 병마를 키웠던 목장지대로 안정마을도 그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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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로 주조된 작은 말 형상이 있었다.화양면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국가의 병마를 키웠던 목장지대로 안정마을도 그 중심에
있지않았나 싶은 많은 땅이름이 전해져 온다. 초간이나 신들, 안골의 1등칸에서4등칸으로 나뉘어진 이름등은 말들이 먹던
초지와 관계된 이름인듯 하다.

천장메【묘지】
촌장이었던 사람의 묘지. 촌장묘 → 촌장메 → 천장메로 변화.

전골【골】
안정 마을 서쪽의 밭이 많은 곳의 골짜기.

오빠골【골】
안정 북쪽의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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